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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주의 
입시 용어 풀이 

이용풀

표준점수

‘점수로 평가받는 더러운 세상!’이라며 

저쪽으로 치워버리고 싶지만 

표준점수라는 녀석은 대입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개념입니다. 표준점수까지 

가는 길이 꽤 험난합니다만 영 못 갈 

길도 아닙니다. 최대한 편하게 모셔드릴 

테니 마음을 편하게 내려놓고 찬찬히 

따라오세요. 

취재 황혜민 기자 hyem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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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 CHECK 수능에서 만점을 받았는데 1개 틀린 학생

보다 최고 표준점수가 낮다는 건 무슨 말일까? 2024 수능에

서 만점자로 알려진 경기 외대부고 졸업생인 유리아씨는 국

어·수학·탐구 영역에서 만점을 받고, 영어와 한국사 영역에

서 1등급을 받았다. 국어는 <언어와 매체>, 수학은 <미적분>, 

탐구 영역은 <생명과학Ⅰ> <지구과학Ⅰ>을 선택해 그의 표준

점수는 435점이었다. 

반면, 최고 표준점수를 받은 학생은 대구 경신고 졸업생인 이

동건씨다. 국어와 수학 선택 과목은 같고, 탐구 영역은 <화학

Ⅱ> <생명과학Ⅱ>를 선택했다. 그가 받은 표준점수는 449점

이었다.  

WHY? 
수능 성적표에는 원점수가 아닌 

표준점수와 백분위가 적힌다!

수능 성적표에는 영역, 선택 과목,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이 

표기된다(표 1). 국어와 수학, 탐구 영역은 표준점수와 백분위, 

등급이 함께 쓰이고, 절대평가인 영어와 한국사, 제2외국어/

한문은 등급만 적힌다. 대학마다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국어와 수학은 표준점수, 절대평가인 영어와 한국사는 등급, 

탐구는 대학에 따라 백분위에 따른 변환 표준점수를 활용하

거나 수능 성적표에 기재된 표준점수를 그대로 활용한다. 참

고로 서울대는 탐구에서 표준점수를 그대로 반영한다. 보통 

입시기관에서 작업한 정시 배치표는 표준점수의 합과 백분위 

합을 같이 표기한다(사진). 대학에 따라 정시 활용 지표가 다르

기 때문이다. 

두 학생 모두 국어는 <언어와 매체>, 수학은 <미적분>을 선택

해 만점을 받았으므로 두 영역의 표준점수는 같다. 다만, 탐구 

영역에서 차이가 벌어졌다. 탐구는 과학 8개, 사회 9개 과목으

로 다양하고, 매해 시험 난도와 응시 집단에 따라 표준점수와 

EDUCATION
#정시

#수능 

#대입
대입은 알면 알수록 어렵다. 낯선 용어들이 나오는 것은 물론 변수도 많다. 수시 

합격자 발표가 진행되고 정시 접수를 앞둔 시점이지만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이 

제법 많다. ‘수능 만점자는 왜 1개를 틀린 학생보다 표준점수가 낮을까?’ ‘왜 

수능 만점자는 서울대 의대에 갈 수 없을까?’ ‘2024 수능은 난도가 높아 등급 

컷은 내려갔다고 들었는데 왜 정시 합격선은 올라갈 거라고 예상할까?’ 등 교육 

카페나 뉴스에서 접하는 대입 용어나 사례를 중심으로 정시 용어와 개념을 

안내한다. 

취재 민경순 리포터 hellela@naeil.com
도움말 허철 연구원(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

이슈로 본 정시 용어
수능 만점자보다 표준점수 높은 학생이 있다?

FACT CHECK 올 수능에서 만점을 받은 학생은 탐구에

서 <생명과학Ⅰ> <지구과학Ⅰ>을 선택했다. 서울대 의예과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물리학 또는 화학을 선택해야 한다. 현재 

수능 만점자는 연세대 의대 진학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

졌다. 

WHY? 
서울대 의대는 물리학 또는 화학을 반드시 

선택해야 

작년까지 서울대 자연 계열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탐구에서 

Ⅱ 과목을 적어도 하나는 선택해야 했지만, 2024 대입에서는 

Ⅱ과목 의무 응시를 폐지했다. Ⅱ과목을 선택하는 학생이 줄

어든 데다 의대를 염두에 둔 최상위권에서도 서울대 지원을 

포기하더라도 불안정한 Ⅱ과목보다는 지원자가 많은 Ⅰ과목

을 선택하는 학생이 증가했다.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 허철 연구원은 “서울대가Ⅰ+Ⅰ조합

을 허용했기에 서울대의 경쟁률이나 합격선은 예년보다 높

아질 것이다. 이런 변화는 연세대와 고려대 등 다른 대학의 

합격선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전한다. 

2024 수능 만점자는 탐구에서 <생명과학Ⅰ> <지구과학Ⅰ>을 

선택했다. 서울대는 올해 대입에서 그동안 유지했던 과학탐구 

Ⅱ과목의 필수 응시 요건을 폐지했다. 과탐 Ⅰ+Ⅰ 조합으로 

서울대 지원이 가능해졌지만, <물리학Ⅰ>이나 <화학Ⅰ>을 선

택해야 하는 모집 단위와 그렇지 않은 모집 단위를 구분했다. 

서울대 물리·천문학부 화학부 기계공학부 전기·정보공학부 

식물생산과학부 의대 등을 정시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능에서 <물리학Ⅰ> <물리학Ⅱ> <화학Ⅰ> <화학Ⅱ> 중 한 과

목 이상을 응시해야 한다. 따라서 <생명과학Ⅰ>과 <지구과학

Ⅰ>을 선택했던 수능 만점자는 서울대 의예과의 지원 자격을 

충족시키지 못했다.

# 수능 만점자보다 표준점수가 14점이 높다?

대성학원에서 배포한 정시 배치표.

보통 배치표에는 등급 평균(백분위), 표준점수가 모두 표기된다. 

배치표를 보면 고려대 경영대학은 수능 등급 평균 1.6, 백분위 

288점, 표준점수 397점이다.

FACT CHECK 2024학년 국어 최고 표준점수는 150점이

다. 2023학년에는 134점, 불수능으로 알려진 2022학년 수능

은 149점이었다. 올해 수학의 최고 표준점수는 148점, 2023학

년에는 145점, 2022학년 수능은 147점이었다. 

WHY? 
난도 높으면 최고점 표준점수 ↑, 

난도 낮으면 표준점수 ↓

‘표준점수’는 원점수, 평균, 표준편차를 활용해 시험이나 과목 

간의 난도 차이를 보정하기 위해 사용한다. 평균이 50점인 시

험에서 80점을 받은 수험생과 평균이 70점인 시험에서 80점

을 받은 학생을 변별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라고 이해하면 된

다. 시험마다 평균, 표준편차 등이 다르기에 표준점수는 변할 

수밖에 없다. 표준점수는 내가 받은 점수에서 평균을 빼고, 이

를 표준편차로 나눠 원점수가 100점인 국어 수학은 20을 곱

한 뒤 100을 더하고, 원점수가 50점인 탐구는 10을 곱한 뒤 50

을 더해 구한다. 따라서 내가 받은 점수가 높고 평균이 낮을수

록, 표준편차가 낮을수록 표준점수는 높아진다. 즉, 만점자의 

표준점수는 시험이 어려워 평균이 낮게 형성될수록 높아진

다. 표준점수가 140점 이상이면 어려운 시험, 150점에 가까우

면 매우 어려운 ‘불수능’이라고 본다. 불수능인 올해 정시 합격

선이 올라갈 것이라는 예상도 바로 이런 이유에서 나왔다. 

백분위에서 차이가 생긴다. 올해도 최고점인 만점을 받

아도 과목별로 표준점수 차이가 크게 벌어졌다. 과목별 

최고점 표준점수를 살펴보면 <세계사> <윤리와 사상> 

63점, <생활과 윤리> <한국지리> 65점, <동아시아사> 66

점, <세계지리> 67점, <사회·문화> 70점, <정치와 법> <경

제> 73점이었다. 과학탐구 만점 표준점수는 <지구과학

Ⅰ> 68점, <물리학Ⅰ> <화학Ⅰ> <생명과학Ⅰ> 69점,<지구

과학Ⅱ> 72점, <생명과학Ⅱ> 73점, <물리학Ⅱ> 74점, <화

학Ⅱ> 80점이었다. 

# 만점자가 서울대 의예과를 지원불가?

# 표준점수는 시험 때마다 달라진다?

수험번호 성명 생년월일 성별 출신 학교(반 또는 졸업 연도)

1111111 김내일 05.01.01 남 내일대학(2024)

영역 한국사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제2외국어

한문

선택 과목
언어와 

매체
미적분

생명

과학Ⅰ

지구

과학Ⅰ

표준점수 150 148 69 68

백분위 100 100 99 99

등급 1 1 1 1 1 1 1

수능 성적표 예시다. 올해 국어 최고 표준점수는 140점, 수학 최고 

표준점수는 148점으로, 2024 정시에서 국어의 영향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표 1_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표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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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호 ‘수능 
만점자보다 표준점수 
높은 학생이 있다? 
이슈로 본 정시 용어’ 
기사 참고

표준점수를 이해하기에 앞서 원점수를 알아야 

합니다. 원점수란 말 그대로 정답을 맞힌 문항에 

부여된 점수를 합한 겁니다. 어떤 작업도 하지 

않은 순도 100%의 점수죠. 모든 학생의 원점수

를 쭉 늘어놓으면 가장 많은 학생이 몰리는 구간

이 있습니다. 여기가 바로 평균이죠. 양 끝으로 

갈수록 학생 수는 줄어들기 때문에 모든 데이터

(원점수)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자연스럽게 종 모

양이 됩니다.   

수능은 대학에서 학생을 선발하는 중요한 기준

이죠. 수많은 학생이 응시하는 만큼 공정한 기준

을 세워 한 학생의 점수가 전체에서 어디쯤 위치

하는지 정확히 평가해야 합니다. 평가에는 비교

가 그림자처럼 따라붙습니다. 잔인하지만 그러

합니다. 평가와 비교가 꼭 필요하다면 기준은 반

드시 공정해야겠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따르면 ‘각 영역과 과목

에 응시하는 수험생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사실

상 난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어렵다. 원점

수로는 개인 간 상대적인 비교나 개인의 영역 혹

은 과목 간의 비교는 어렵기에 표준점수제를 도

입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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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은 혼자 왔다가 홀로 떠나니 남과 비교는 그만, 

정답은 없으니 나만의 기준으로 사는 게 백 번 맞

습니다만 아쉬워도 표준점수를 이해할 땐 이 생각

은 잠시 내려놓기로 해요. 그리고 지금이 바로! 표

준편차가 등장할 타이밍입니다. 

편차는 원점수가 평균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를 나타냅니다. 편차가 클수록 평균에서 멀리 떨어

졌다는 뜻이죠. 평균에서 오른쪽으로 멀리 떨어져 

있다면 평균보다 높은 점수이고, 안타깝지만 왼쪽

으로 멀리 떨어져 있다면 반대입니다. 표준편차는 

편차 제곱평균의 음이 아닌 제곱근입니다. 무슨 말

인지 모르겠다면 편차를 이용해 계산한다는 것만 

알아두세요. 표준편차는 표준점수를 계산할 때 항

상 등장하는 솔메이트입니다. 

표준점수를 산출하는 복잡한 공식이 있지만 오늘

의 주인공은 표준점수이니 여기에 집중해봅시다. 

시험은 공정함과 신뢰가 담보되어야 한다고 말씀

드렸죠? 예를 들어 수능 사회탐구 영역 중 백이진 

학생은 <생활과 윤리>, 김주원 학생은 <정치와 법>

을 선택했다고 가정해봅시다. 그해 <생활과 윤리>

는 어려웠고 <정치와 법>은 쉬웠다면 각 시험의 난

도가 다르기 때문에 50점 만점에 두 학생이 똑같이 

40점을 받았더라도 백이진과 김주원의 성적이 같

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렇게 원점수만으로 평가한다면 상대적으로 쉬운 

<정치와 법>에 많은 학생이 몰릴 테고, 집단 내에서 

순위를 매기는 상대평가는 인원이 많을수록 유리

하기에 백이진보다 김주원이 유리해집니다. 

여기서 삼천포로 잠깐 빠지면, 일반적으로 과학탐

구 영역의 선택 과목이 사회탐구 영역의 선택 과목

보다 난도가 높고 그중에서도 물리와 화학의 난도

가 조금 더 높습니다. 이런 특징을 살려 자연 계열 

학생이 인문 계열로 교차지원을 하거나, 사회탐구 

선택 과목으로 바꾸는 (전문 용어로 ‘사탐런’) 경우

도 있습니다. 

따라서 어려운 시험을 선택한 학생에게는 용기에 

박수를 보내며 불리한 장애물을 치워주고, 쉬운 시

험을 치른 학생에게는 허들을 한두 개 더 넘게 해

서 두 사람이 치른 시험 난도의 간극을 최대한 메

워주는 거죠. 이때 조율을 도와주는 마법 지팡이가 

바로 표준점수입니다.

과목 선택에 따른 유불리 줄이기 위해 표준점수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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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선 설명을 조금 딱딱하게 표현하면 ‘표준점수는 원

점수의 상대적인 서열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각 탐

구 영역을 선택한 학생이 모인 집단은 모두 다를 테

지만 이를 공정하게 평가해야 하니 집단의 특성을 고

려해 학생 간 상대적인 비교가 가능하도록 바꾼 점수

죠. 이 과정을 ‘표준화’라고 부릅니다. 2025학년 수능 

탐구 영역은 임의로 평균을 50, 표준편차를 10으로 

조정해서 표준점수를 구합니다(표 1). 

절대평가인 영어, 한국사, 제2외국어/한문을 제외한 

상대평가 영역과 과목에는 표준점수 산출이 필연입

니다. 너와 나의 끊을 수 없는 연결 고리 같은 거죠. 

참고로 수능 성적표에는 원점수는 기재되지 않고 표

준점수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표준점수를 산출하는 

자세한 공식을 알고 싶다면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홈

페이지로 고고. 

이 공식에 따르면 시험이 어렵게 출제되면 평균이 낮

아지면서 표준점수가 올라갑니다. 시험이 쉬우면 평

균이 올라가면서 표준점수는 낮아지죠. 표준점수가 

중요한 이유는 등급을 산출하는 근거가 되기 때문입

니다. 현재 고2까지는 9등급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전

체 수험생의 상위 4%까지는 1등급, 그다음 7%까지는 

2등급을 부여합니다(표 2). 

공통 과목과 선택 과목을 합산하는 국어와 수학 영

역은 조금 더 복잡한 표준화를 거칩니다. 먼저 각 선

택 과목 집단의 공통 과목 원점수와 평균, 표준편차

를 토대로 선택 과목의 원점수를 조정해줍니다. 공통 

과목의 원점수와 조정된 선택 과목의 원점수를 각각 

표준화 점수로 변환하고, 각각의 배점 비율을 반영해 

합산한 점수를 평균 100, 표준편차 20인 표준점수로 

변환합니다. 장황한 설명 같지만 목적은 단 하나, 특

정 선택 과목에 쏠리거나 유리 혹은 불리하지 않도록 

조정해주는 거죠.

모든 학생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조율과 조정을 거

듭해 표준점수를 산출하는 과정, 정말 복잡하죠? 1점

에도 합격과 불합격이 갈리다 보니 좀 더 유리한 선

택 과목을 고민하기도 하고 실제로 탐구 영역에서는 

치열한 눈치 게임과 고민이 이어집니다. 하지만 모든 

변수를 고려하기란 불가능합니다. 많은 합격생이 이

야기하는 비결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내가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과목을 선택하기!  

시험 어려우면 표준점수↑, 표준점수로 등급 산출 

등급 1 2 3 4 5 6 7 8 9

비율(%) 4 7 12 17 20 17 12 7 4

누적 비율
(%)

4 11 23 40 60 77 89 96 100

자료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표 2_ 등급별 비율

위에서 잠깐 언급한 ‘사탐런’ 말입니다. 자연 계

열을 지망하는 학생이 사회탐구 영역의 선택 

과목으로 응시한다면 정말 유리할까요? 궁금

하면 요 기사를 읽어보세요~ 

     ‘이용풀’ 응용하기

1165호 ‘2025 수능으로 본 
2026 탐구 선택 ‘사탐런’ 
유리할까?’ 기사 참고

영역 문항 수
원점수 
만점

표준점수

평균 표준편차

국어 45 100 100 20

수학 30 100 100 20

영어 45 100 - -

한국사 20 50 - -

탐구 20 50 50 10

제2외국어/한문 30 50 - -

출처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표 1_ 2025학년 수능 영역별 원점수 만점과 표준점수


